
의류 이미지 기반 코디 및 제품 추천 서비스: Sanda Clothes
 

(심사용 논문양식에는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를 기입할 수 없으며,  

기입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 Outfit and Product Recommendation Service  

Based on Apparel Images: Sanda Clothes 

(The paper form for submission cannot include name, affiliation, or e-mail address. 

If included, your paper may be disadvantaged during the review) 

 

요   약 

 패션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옷을 잘 입기 위해 상의와 

하의의 조화나 색상 균형을 고려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류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

용자에게 어울리는 코디와 관련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Sanda Clothes를 제안한다. 기존의 패션 추천 연

구에서 의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해 본 서비스는 의류의 복잡한 패

턴과 색상을 분석하여 최적의 코디와 관련 의류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1. 서  론 

패션은 첫 패션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최근에는 

패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일컫는 ‘그루밍족’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패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관심과 수요 덕분에 패션 시장의 

규모는 2024년 약 49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어떤 상의에 어떤 하의가 어울릴지, 

전체적인 색상의 균형이 맞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데 여성은 하루 평균 17분, 

남성은 하루 평균 13분의 시간을 소비할 정도로, 사람들은 패션 

코디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4]. 

패션 코디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패션 추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이용해 의류나 코디를 

추천하는 연구[5, 6], 사용자가 추천받기를 원하는 의류 

이미지를 첨부하면 해당 의류와 어울리는 코디를 추천하는 

연구[8, 9, 10]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의류에서 

추출할 특징을 미리 정의해놓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은 의류 

특성은 추천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의류 이미지를 기반으로 

적절한 코디 및 제품 추천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Sanda 

Clothes를 제안한다. 사용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옷을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입력하면 그 옷이 복잡한 패턴으로 구성되었더라도 

그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그 옷과 맞는 적절한 코디 및 관련 

의류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다. 

 

2. 관련 연구 

사용자에게 의류 코디 및 제품을 추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정보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적절한 해당 텍스트와 매칭되는 적절한 의류 제품을 

추천하는 연구도 있다[5, 6]. 하지만 텍스트만으로는 의류의 

다양한 특징을 묘사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7]. 

텍스트보다 풍부한 정보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사용자에게 의류 이미지를 입력받아 코디 및 제품을 추천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에서 의류를 

인식하고 특징점을 추출한 뒤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의류 

코디를 추천한 연구가 있다[8, 9]. 김형숙 et al.[10]은 사용자의 

의류 이미지를 인식 및 분리한 후 의류에 대한 특징을 추출한 

뒤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와 감성에 맞는 의류를 추천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의류의 특징(예: 의류 카테고리, 

색상)을 미리 정의해두고 사용자의 선호도 및 분위기 등을 

매칭했다. 따라서 연구자가 미리 정의하지 않은 복잡한 시각적 

특성(예: 패턴, 재질, 모양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전에 정의된 특성들에만 맞춰 고정된 조합을 추천한다는 

한계를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의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당 의류 

이미지에서 다양한 특성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코디 및 제품을 추천하는 웹서비스, Sanda Clothes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의류의 다양한 시각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코디 및 

제품 추천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의류 이미지 기반 코디 및 제품 추천 서비스 

3-1. 의류 제품 및 데이터 수집 

패션 코디 및 의류 제품 추천을 위해 패션 플랫폼 사이트 

무신사
1

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상의에 맞는 코디를 추천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의류 상품 

중 상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수집하였다. 6가지 

카테고리(반소매 티셔츠, 셔츠/블라우스, 피케/카라 티셔츠, 후드 

티셔츠, 맨투맨/스웨터, 민소매 티셔츠)와 26가지 색상을 

기준으로 의류 상품을 분류한 뒤, 각 분류별로 의류 제품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총 41,176개의 데이터(의류명, 가격, 해당 

의류와 함께 착용하기 좋은 추천 제품리스트 및 추천 제품들을 

이용한 코디 이미지 등)를 수집했다. 

 

3-2. 의류 객체 인식 및 영역 분리 

그림 1. 의류 영역 분리 예시 

수집한 의류 제품 데이터에서 의류의 특징을 더욱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SegFormer[11] 모델을 활용해서 의류 객체(상의, 

하의)를 배경과 분리했다. 의류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면 의류의 

색상 등 주요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의류 

카테고리 분류 모델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3-3. 의류 특징 추출 

의류 객체에서 의류 카테고리, 색상, 패턴과 같은 의류 특징을 

추출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경우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 연구자가 사전에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중요한 특징을 학습한다.  

의류 카테고리 분류를 위해 ImageNet 데이터 셋으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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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ResNet50[12]을 사용했다. 해당 모델을 의류 분류 

목적에 맞게 새로운 출력층을 추가해 전이 학습을 진행했다.  

의류의 대표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했다. 의류에서 20개의 색상 군집을 

생성하고(k=20), 생성된 색상 군집들 중에서 대표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의류 이미지에서 중앙, 하단, 목, 소매의 색상 

평균 값을 계산한다. 계산한 색상 평균 값과 가장 유사한 색상 

군집의 RGB 값을 해당 의류의 대표 색상으로 선정했다.  

Vision Transformer[13] 모델을 통해 의류 패턴을 

분류하였다. 이처럼 딥러닝을 이용해 의류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특징을 학습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의류 특징 

분류를 기대할 수 있다. 

재질, 모양 등의 복잡한 시각적 특성을 하나의 특징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Vector Database인 ChromaDB
2

 와 이미지 

임베딩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의류 이미지에서 패턴, 색상, 

카테고리와 같은 사전에 정의된 특징 외에도 다양한 시각적 

특성을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다. 

 

3-4. 유사 상품을 이용한 코디 추천 

그림 2. 유사 상품을 이용한 코디 추천 

사용자가 상의와 하의 객체 중에서 추천을 받기 원하는 

의류를 선택하면 3-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의류의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한 카테고리, 색상, 패턴 정보와 이미지 임베딩 

벡터를 이용해 Vector Database에 사용자의 의류와 가장 

유사한 의류 제품을 찾기 위한 질의를 수행한다. Vector 

Database는 L2 Distance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의류 제품을 

반환하며, 최종적으로 반환된 의류 이미지를 활용한 코디 사진 

및 제품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3-5. Sanda Clothes 웹서비스 

그림 3. Sanda Clothes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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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용자 의류 이미지와 추천 결과 

본 연구에서 구현한 사용자 의류 기반의 코디 및 제품 추천 

서비스를 웹서비스 형식으로 배포하였다.
3
 해당 서비스의 작동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사용자가 의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서버에서 업로드된 이미지의 상의와 하의를 찾아 배경과 

분리한다. 사용자가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제품과 가장 유사한 제품, 그리고 그 유사한 제품과 코디하기 

좋은 다른 제품들이 함께 추천된다 [그림 4].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정형화된 패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의류 이미지만으로 유사한 의류 제품을 찾고, 그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코디를 참고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의류 이미지의 복합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유사 

의류 및 다양한 코디를 추천받을 수 있는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의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의류 

이미지를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여 의류의 복합적인 특성을 

추천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소유한 의류에 맞춘 

다양한 코디를 추천함으로써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과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하의, 모자, 신발 등의 

다양한 의류 카테고리에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사용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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